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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봉 스님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통도사 극락

암에 계셨기 때문에 따로 서신을 주고받지는 않

았다. 여쭐 것이 있거나 들을 것이 있으면 그때그

때 찾아뵈었다. 서신은 아니지만 서신처럼 생각

하며 받은 것이 있다. 어느 날, 유묵을 한 점 주셨

는데, 주신 말씀은 ‘무가애(無罣碍)’였다.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자유

로운 삶을 당부하셨다.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 쯤 

가슴에 품어야 할 공부라고 생각한다. 평소에 잘 

알고 있던 글이었지만 스님의 글씨로 받고나니 

새삼 무겁고 경건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실천의 

의지가 전에 없이 새로웠다. 

경봉 스님과의 인연은 아버지가 먼저다. 아버

지께서 환약이나 경옥고를 지으실 때면 언제나 

경봉 스님과 월하 스님께 먼저 공양을 올리고 난 

후에 대중에게 판매를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스

님들께도 기회가 되면 약 공양을 많이 하셨다. 

하지만 경봉 스님이 극락암에 주석하시는 것은 

연꽃모임을 만든 후에 알게 됐다. 당시 극락암에

서 일요법회가 열릴 때마다 그 길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때 서울에서 온 지인이 경봉 스님 친

견을 원해서 함께 스님을 뵈러 간 적이 있다. 여름

이라 모가가 많았다. 모기장 안에 계신 스님을 가

까이서 뵙겠다고 우리는 스님이 계신 모기장 안

으로 들어가서 스님의 법문을 기다렸다. 바로 그

때 스님이 “명초당 딸이라고?” 하시며 아버지와 

인연이 있었음을 일러주었다. 스님은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시고는 나와 도반에게 손바닥을 펴보

라고 하셨다. 그리고 스님은 스님의 손바닥으로 

우리의 손바닥을 탁탁 치시면서 “소리가 났재? 

이 소리가 어디로 갔는지 잡아봐라”고 하셨다. 화

두였다. 

근대 한국불교의 산증인이자 통도사를 대표하

는 선지식 경봉 스님은 틈이 날 때마다 붓글씨를 

쓰셨는데, 하루는 내게도 한 점을 주셨다. ‘무가

애(無罣碍)’, 세 글자로 된 서신이었다. 우리집 

가보 중의 하나다. 

스님은 36세에 화엄산림 기간 중 오도한 후 통

도사 극락암에 선원을 열어 수많은 납자들을 제

접했다. 그리고 근대 한국불교 선풍의 중흥을 이

끌었다. 

스님은 화엄산림법회 6일째 되던 날 새벽에 활

연개오하여 이전까지 화엄의 테두리 안에서 경계 

지어진 화엄의 틀을 깨고 조사선의 진정한 위용

과 함께 선승으로서 이사무애한 삶을 산다. 그런 

선승의 면모 뒤에는 한시로 자신의 사상을 이야

기했던 시승(詩僧)의 면모도 간단하지 않다. 

경봉 스님은 개인의 사소한 일상이나 자연에서 

느끼는 감성, 주변인과의 교류, 문학작품들을 ‘일

지’를 통해 남겼다. 통도사 시승의 계보를 이은 

스님께서 세연을 다하시고 열반에 드셨다. 영결

식을 하던 날이었다. 큰 소낙비가 퍼붓더니 갑자

기 큰 쌍무지개가 하늘에 떴다. 무지개는 한참을 

떠있다 사라졌다. 스님의 마지막 법문처럼 느껴

졌다. 

그 시절의 스님을 생각할 때마다 인자하신 그 

미소와 “극락엔 길이 없는데 어째 왔느냐?”던 선

문답과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지 말고 물조심

해서 잘 가거라”던 따뜻한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

게 떠오른다.   

“걸림 없는 삶 살아라”대원성보살의

선지식‘산중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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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근대 한국불교의 산증인이자 통도사를 대표하는 선지식 경봉 스님.

서로가 당당하다

시작이 있으면

끝맺음도 있다. 

마지막 순간에도

최선을 다한다.

주는 자

받는 자 

둘 다 완전하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알마티, 쿨자바스이 

말을 탄 사냥꾼과 큰 산양이 정면으로 만났

다. 산양은 급한 순간을 만나 두발을 앞쪽으

로 쭉 뻗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화살을 

피할 틈도 없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는

다. 자세를 똑바로 세우고, 마지막 순간을 당

당하게 맞이하고 있다. 사냥꾼도 자만심이나 

방심함 없이 최선을 다한다. 

유리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마음이 넘치면 

안 된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불리하고 패배할 위기를 맞이했더라도 

삶의 숭고한 뜻을 잃지 않으려 끝까지 노력

해야 한다. 

‘무가애(無罣碍)’ -경봉 스님의 유묵


